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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C도와 K

도 소재의 3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졸업학년 학생 8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료는 현상학 연구방법(Colaizzi)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4개의 범주와 8개의 주제 모음이 

도출되었다. 4개의 범주는‘성 소수자에 대한 양가감정’, ‘성 소수자의 힘든 처지에 대한 공감’, ‘성 소수자 돌봄에 대한 두려

움’, ‘간호사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성 소수자 인식과 돌봄을 향상시키

기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간호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간호대학

생의 성 소수자 인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발생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인식, 성소수자, 간호, 학생, 질적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on awareness of sexual minoritie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The participants were eight students attending three nursing 

colleges in Provinces C and K.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023 to January 2024. through in-depth 

interview until data satur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four categories and eight theme clusters were generated. The four categories 

consisted of ‘Ambivalence towards sexual minorities’, ‘Empathy for the sexual minorities’ difficult situation’, 

‘Fear of caring for sexual minorities’, and ‘Preparation for the future as a nurse’.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nursing education by providing the grounds for the effective educational 

strategy development which improve nursing students' awareness and care of sexual minorities. In-depth 

studies on various factors affecting awareness of sexual minorities in nursing students and problems are 

required.

Key Words : awareness, sexual minorities, nursing,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Corresponding Author : Eun-Yi Yeom(eyyeom@chungwoon.ac.kr)

Received May 19, 2024

Accepted July 20, 2024

Revised July 3, 2024

Published July 28, 2024

산업융합연구 제22권 제7호 pp. 69-79, 2024
ISSN 2635-8875 / e-ISSN 2672-0124

DOI : https://doi.org/10.22678/JIC.2024.22.7.069



70　　산업융합연구 제22권 제7호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소수자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힘이나 가치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편견의 대상이 되고 차별당하는 집단

을 의미한다[1,2]. 이 중 성 소수자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

체성과 관련하여 주류집단과 구별되어 차별받는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동성애자(Lesbian, Gay), 양성애자

(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를 포함한다[3]. 현재 

우리나라는 성 소수자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승인 통계자

료가 없으며, 자신이 성 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 소수자 수는 빠르

게 증가하며 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는 보수적인 유교 사회관념으

로 인해 편견과 반인권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성주의 사회에서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의료 

등의 다양한 사회정책과 제도적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

[4,5,6]. 특히 최근 성 소수자는 주요 건강차별 취약집단

으로 대두되며 그들의 건강관리가 점차 중요하게 주목받

고 있다[6,7,8]. 성 소수자들은 일상적 대인관계에서 자신

의 성 정체성에 대해 거부와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어 의

료기관 이용 시 걱정과 불안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9,10]. 또한 성 소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그들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도록 요구당하고, 의료진에 의한 무

시, 모멸감,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9,11].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선은 성 소수자들로 하여금 예방 검진을 

미루게 되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12,13],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편견을 경험한 성 

소수자들의 건강문제는 이성애자들보다 3배 더 많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14]. 즉, 성 소수자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HIV 감염, 성병, 알코올 및 약물 남

용, 자살, 우울의 고위험군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15,16].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환자를 간

호할 기회가 최근 들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소

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윤리적 돌봄, 사회적 소수자 간호에 대한 문화적 돌봄이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11,16,17,18]. 특히 세계

보건기구는 인구집단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 계층

의 건강 불평등 감소를 주요 건강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19]. 그러나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성 소수자에 대해 부정

적인 태도, 이성애적 편견을 보이며, 성 소수자에게 문화

적으로 민감하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

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 또한, 간호사는 성 

소수자를 간호하면서 낯선 불편감과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 소수자 간호에 대한 지식 부족, 초기 라포형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22]. 간호사의 

성 소수자에 인식과 태도는 다양한 돌봄 상황에 많은 영

향을 미치며[23],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의료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24], 성 소수자에 대한 간호

사의 포용적 수용과 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

요하다. 다시 말해, 간호영역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문화

적 민감성과 질적 간호 제공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간

호대학생이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성 소수자에게 차별 

없는 질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대학

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국내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에 대한 선행연구는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25],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LGBT 교육

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26], 성 소수자 문화역량에 대한 

통합적 고찰 연구[18] 등이 최근 들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가 거의 수행되지 않아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이 성 소수자와 이들의 간호에 대해 어떠

한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리고 예비 간호사로서 이를 어떻게 의식하고 도전해 나가

는지를 면밀히 탐색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

해 성 소수자 간호의 질적 향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소

수자 집단의 건강관리 및 건강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 시

기적절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참여자 개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탐구하여 현상을 깊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특성[27]이 있

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관점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성 소수자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기술을 통해 성 소수자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적, 임상적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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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및 문제

본 연구목적은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에 대

한 인식을 사회적 맥락과 연관하여 심층적이고 포괄적으

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문제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성 소수자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설계는 성 소수자 인식의 본질과 의미 구조를 

밝히기 위해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상학

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C도와 K도 소재의 3개 대학에 재학 중

인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였다. 또한 평소 

성 소수자에 대해 관심이 많고 성 소수자 인식에 대한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연구참여 의지를 보

인 학생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총 8명으로 여성 

5명, 남성 3명이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23세부터 32세 사

이였다. 

2.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였

으며,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은 2∼3회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

간 20분 정도였다. 참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마친 후 교내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초기의 면담 질문은 “성 소수자에 대한 생각

과 태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 소수자에 대

해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 소수자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갖게 된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의 느낌이나 기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등이었다. 2차 면담 질문은 “성 소수자를 

간호하게 된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겠습니

까?”, “성 소수자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등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Colaizzi[27]의 방법 및 단계를 적용하여 자

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는 면담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

으면서 탐구 현상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였다. 2단계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 인식’의 ‘의미’를 나타

내는 125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3단계는 의

미 있는 진술을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였다. 4단계는 

일반적인 형태의 재진술로부터 성 소수자 인식에 대한 

38개의 구성된 의미를 도출하였다. 5단계는 구성된 의미

를 16개 주제, 8개 주제 모음, 4개 범주로 조직화하였다. 

6단계는 성 소수자 인식을 범주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기술하였다.

2.5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C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

았다(1041566-202309-HR-004-01). 연구자는 연구대

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참여 철회에 대한 권리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서면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

였으며, 면담내용이 필사된 파일은 연구자의 컴퓨터에만 

저장하였다. 출력된 필사 자료도 지정 장소에만 보관하여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설명하고 

실행하였다.

2.6 연구의 엄밀성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28]이 제시한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사

실적 가치(truth value) 확보를 위해 참여자에게 분석내

용을 보여주어 본인의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적용성(applicability)은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참여자와

의 면담을 지속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간호

대학생 2명에게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공감 확인을 통해 

확보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자료분석과 주제 범주

화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분석단계에서 도출된 의미에서 

주제, 주제 모음, 범주의 상위단계로 맞게 구성되었는지 

대한 검토를 받았다. 중립성(neutrality) 유지를 위해 성 

소수자에 대한 연구자의 선입견, 편견 등을 배제하기 위

해 괄호 처리(bracketing)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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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8명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ID Age Gender Religion

1 25 F none

2 29 F none

3 23 F Christian

4 32 M Christian

5 27 M Buddhism

6 23 F none

7 26 M none

8 24 F Catholic

3.2 자료 범주

본 연구는 원자료에서 추출한 125개의 의미 있는 진술

에서 38개의 구성된 의미, 16개의 주제와 8개의 주제 모

음,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Table 2].

3.2.1 성 소수자에 대한 양가감정 

참여자들은 개인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자기선택

권이자 자기결정권이라는 인식으로 성 소수자들의 감정

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한

편 참여자들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다소 과도한 행동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고 가족

에게는 충격과 심리적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인식하였다. 

주제 모음 1.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자기선택권임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자기선택권임’은 ‘사랑의 감

정은 개인의 권한임’, ‘선천적 성별은 절대적이지 않음’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이성애, 동성애 등이 사

랑의 하나의 형태일 뿐, 그 대상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인

식하였다. 나아가 참여자들은 성별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성전환자도 성별의 구분을 떠난 하

나의 인격체일 뿐이라고 인식하였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것 때문에 좀 별론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랑의 감정이 남자, 여자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에게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사람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참여

자 4).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성으

로 살지 못하고 내가 살고 싶은 성으로 전환을 하는 거라

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든 생물학적으로든 살아가는데 

힘들다고 하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좋다 싫다,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보게 되었어요”(참여자 5).

주제 모음 2.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 불편함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 불편함’은 ‘사회적 정서

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에 거부감이 생김’, ‘가족에게 피해

Table 2. Categorizing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Ambivalence towards sexual 

minoritie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e personal choices

The Feeling of love is the right of the individual

Innate gender is not an absolute

Inconvenience to behavior 

against universal values

Resistance to behavior that is inconsistent with social 

sentiments

It's a family-damaging thing

Empathy for 

the sexual minorities’ difficult 

situation

Pity for the hurt 

caused by social prejudice

The pity of one-sided stigma

The pitifulness of living in the shadows

Unfairness of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Social aggression is excessive

Institutional inequality is unreasonable

Fear of caring 

for sexual minorities

Tension of interaction
Sexual minorities are unfamiliar

Concerned about the emotional hurt of sexual minorities

Lack of confidence in caring
Lack of general knowledge about sexual minorities

Lack of nursing training for sexual minorities

Preparation for the future as a 

nurse

Reflecting on my attitude as an advocate
Reflecting on the meaning of care

Looking back on respect for diversity

Thinking about how to respond 

as a nursing professional

Commitment to quality care efforts

Desiring a sexual minority-friendly wor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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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는 일임’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나 정서에 비해 다소 급진적인 행동은 보기

에 불편하며 이러한 행동이 도리어 성 소수자에 대한 거

부감을 초래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현재 우

리 사회의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

이 감수해야 하는 심리적 충격과 상처가 클 것이라고 피

력하였다.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거는 

좋지만 아무래도 한국의 정서라는 게 있고 아직은 그런 

문화가 저희한테 고착되지 않은 시대에 옷을 너무 막 이

렇게 입는다거나,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동성끼

리 애정 행각을 심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더 편견을 주고 혐오감을 불러오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

어요”(참여자 8). 

“뭔가 타인은 무관심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

아요. 근데 가족은 이해를 못할 것 같고, 가족한테 충격을 

줬다는 것에 좀 미울 것 같아요”(참여자 2).  

3.2.2 성 소수자의 힘든 처지에 대한 공감

참여자들은 사회의 일방적인 낙인과 부정적인 시선에 

위축되어 음지에서 살아가는 성 소수자들의 삶에 인간적

인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성 소수

자들에게 가해지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공격이나 반인권

적 차별은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주제 모음 1.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상처가 안쓰러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상처가 안쓰러움’은 ‘일방적 낙

인이 안타까움’, ‘음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딱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는 비윤리적이며 비정

상적 집단이라고 치부 당하는 것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고 

위축되어 자신들이 성 소수자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들

의 삶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저희가 성소수자에 대해 배우는 거도 성병과 연관되

어서 다루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은 ‘동성애자는 더럽다, 

불결하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니까 이런 거로 상

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참여자 7).

“동성애 친구 한 명이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반응이 좀 그랬었나 봐요. 그런 걸 왜 해요? 막 이렇게 물

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자기가 이해받지 못할 거 같

고 별로 환영받지 못하니까 병원 가기가 좀 어렵다고 하

는데 마음이 안 좋았어요”(참여자 4).

“성소수자가 계속 음지에 있으니까 더 안 좋은 상황들

이 생기고 사회적 문제나 병 같은 것도 더 많이 발생한다

고 생각해요”(참여자 5). 

주제 모음 2.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부당함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부당함’은 ‘사회적 공격이 과도

함’, ‘제도적 불평등은 불합리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를 자극적인 소재로 사용하고 정당

한 자기주장 행동에도 과도한 공격을 가하는 사회분위기

는 변해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성 소수자가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

리하다고 피력하였다.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엄청 자극적인 요소로 쓰일 때

가 많잖아요.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이 돼서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항상 뭔가 소수는 사회에서 공

격받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바뀌어

야 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8).  

“요즘에 비혼 동거인을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이야기 

밑에 ‘이거 그냥 동성애자들 좋으라고 만드는 거 아니냐’

는 말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어쨌든 같이 살

아가는 사회인데 정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나, 왜 거

기서도 동성자들만 더 욕을 먹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참

여자 4).

3.2.3 성 소수자 돌봄에 대한 두려움

참여자들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성 소수자를 돌봄 

대상자로 대하는 것이 매우 생소할 것이며, 자신들의 부

적절한 언행이 성 소수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음

에 대해 걱정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에 대

한 지식과 간호훈련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성 소수

자 돌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를 피력하

였다. 

주제 모음 1. 상호작용이 긴장됨 

‘상호작용이 긴장됨’은 ‘성 소수자가 생소함’, ‘성 소수

자의 마음의 상처가 신경 쓰임’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

여자들은 임상현장에서 성 소수자를 간호 대상자로 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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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경험이 없어 성 소수자가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서투른 언행이 성 소수자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줄까 봐 걱정하며 성 소수자에게 다가가

기가 조심스럽다고 하였다. 

“환자분이 오셨는데 ‘저는 레지비언입니다’ 말하면, 한 

번도 실습하면서 마주친 적이 없으니까 당황스러울 것 같

아요. 근데 간호하기가 싫어진다는 느낌은 없을 것 같고

요. 오히려 제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그 환

자분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약간 조심스럽

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참여자 2).

“성소수자 대상자라면 편하게는 얘기를 못하고 좀 불

편할 것 같아요. 어찌 됐거나 제가 그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내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참여자 6).

주제 모음 2. 돌봄 자신감이 부족함

‘돌봄 자신감이 부족함’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부족함’, ‘성 소수자를 위한 간호훈련이 부족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성 소

수자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였으며, 

나아가 간호교육과정에서도 성 소수자들의 건강요구, 건

강문제, 상담 기술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서 성 소수자 간호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하였

다. 

“성소수자에 대해 한 2% 정도 안다?, 저는 제가 알아봤

던 용어 같은 거 밖에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주제에 대해 다루는 교육이 많이 없었어요. 성소수자들이 

의료인에게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많이 당

황스러울 거 같아요”(참여자 2).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걸리는 건강문제, 요구 이런 것

들을 정신간호나 상담 교과목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

고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7).

3.2.4 간호사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

참여자들은 간호사로서 취약한 소수자를 돕고 배려해

야 한다는 간호 윤리와 역할을 돌아보고 나아가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간호역량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의 고유한 건강 

수요에 대한 대응 노력과 평등한 간호 제공에 대한 의지

를 다졌으며, 성 소수자 친화적 근무환경을 희망하였다.

주제 모음 1. 옹호자로서의 태도를 성찰함  

‘옹호자로서의 태도를 성찰함’은 ‘돌봄의 의미를 되새

김’, ‘다양성 존중의식을 돌아봄’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는 이성주의 사회에서 취약 계층이

며, 간호사로서 중립적인 태도와 소수자들의 어려움과 고

통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

는 간호전문인의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제가 종교가 개신교라 이전에는 종교적인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될 거고, 

간호 윤리 뭐 이런 걸 배우게 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3). 

“성소수자가 요즘에 더 많이 보이는 이유는 이제 다양

성을 존중하고 SNS도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

해요. 요새 외국인도 많고 탈북민도 있고 여러 문화들이 

있잖아요. 성소수자도 하나의 문화, 하나의 가치관으로 

존중해 줘야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6).

주제 모음 2. 간호전문인으로서의 대처를 고민함  

‘간호전문인으로서의 대처를 고민함’은 ‘질적 돌봄 노

력을 다짐함’, ‘성 소수자 친화적 근무환경을 희망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의 신체적, 심

리적 건강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간호사로서 차별 없

는 질적인 간호 제공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또한 참

여자들은 병원이 보다 성 소수자를 배려하고 효과적인 건

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적, 교육적 측면의 변화

를 바랐으며, 나아가 성 소수자에 대한 열린 조직 문화를 

희망하였다. 

“요즘 병원에서는 중국인, 인도인, 프랑스인, 미국인, 

일본인 할 것 없이 최고의 서비스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성소수자라고 해서 왜 그런 대우를 못 받아야 하는지 모

르겠어요”(참여자 5). 

“성소수자가 어떤 이유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사람 삶에서 계속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예방 방법과 그 

사람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알려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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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성소수자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고 생각하고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원 

의료진들에게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의료환경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참여자 3).

4. 논의

본 연구는 성 소수자에 대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인식을 탐색하고자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 소수자에 대한 양가감

정’, ‘성 소수자의 힘든 처지에 대한 공감’, ‘성 소수자 돌

봄에 대한 두려움’, ‘간호사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의 4가

지 범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범주는 ‘성 소수자에 대한 양가감

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사랑의 감정과 대상은 개

인의 선택과 결정의 영역이며 성별 정체성 역시 선천적으

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인식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 소수자에 대한 주관성 연구[29]에

서 동성애는 옷을 고르는 취향처럼 개인적인 사항으로 타

인이 개입할 일이 아니며, 남성성과 여성성은 상대적이며 

유동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성적지향·성별 정체성(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dity: SOGI)이 국제인권의 핵심 규범으

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 소수자

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변화[30]를 반영

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반면,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사회적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행동이나 주장 행동에 거부감이 있

으며, 가족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주

관적 관점을 조사한 연구[29]에서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

는 성 소수자의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으며 성 소수자 

축제 참가자들의 과도한 노출 및 복장 불량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유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

리고, 이는 한국사회는 성 소수자에 대한 지지 수준이 타

인보다 자신의 지인에게 더 저항감이 높다[31]는 연구결

과를 뒷받침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는 성 소수자가 부

모에게 커밍아웃하는 것에서 더욱 큰 위험을 무릅쓰며

[6],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정신

이상자, 변태 등의 취급을 당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

을 한다[32]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 사회

에서 성 소수자가 처한 위치를 드러내며 여전히 성 소수

자에 대한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간호

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25]에서 성

적 자율성이 낮을수록,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성 역할 관

념을 보일수록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보

고하였다. 그러나 성 소수자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태도와 

인식을 탐구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므로,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혐오 등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의 가치관, 경험, 정서 등의 다양한 요인

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줄이고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성 소수자의 특수성과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중재 전략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범주인 ‘성 소수자의 힘든 처지에 

대한 공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의 부정적이며 차가

운 시선으로 인해 성 소수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상처에 

대해 연민과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 즉 편견을 겉으로 드러내

는 적대적 태도가 북한 이탈주민, 이주노동자에 비해 높

게 나타난 결과[2]와 국내 성 소수자 청년 절반 이상이 자

신의 성 정체성을 비밀로 하고 벽장 속에 숨어 있으며 커

뮤니티 참여율이 낮다는 보고[33]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

다. 또한 이는 간호사가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성 정체성

을 비밀로 하며 병원방문이 쉽지 않아 치료 시기가 늦어

지는 성 소수자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22]는 선행 연

구결과와 유사하다. 성 소수자들은 의료시설에서 의료인

들의 경시하는 태도와 눈길을 의식한다고 하였다[11]. 이

러한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은 성 소수

자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전반과

정에서 주변화되는 현상을 초래한다[9]. 그러므로 임상현

장에서 성 소수자와 가장 밀접히 접촉하며 직접적인 돌봄

을 제공하는 간호사가 성 소수자에 대해 를 어떠한 인식

과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심도 있는 연

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보편적인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과도한 공격과 성 소수자에게 

제도적 차별은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여러 실태조사 및 

연구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문제는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4,5,6]. 우리나라 청년 성 소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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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며,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미디어에 대한 분노도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그러나 차별을 경험한 성 소수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성 소수자의 차별을 진지한 문제로 받아들

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낮

기 때문에 차별의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개인의 몫으로 남

기는 실정이므로[6], 성 소수자 차별에 대한 국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예

방하고 시정하여 이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

는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 

소수자 경험하는 일상에서의 사회적 혐오와 차별에 대한 

반응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12,13,14,15,16], 이들의 건강상태와 건강요구들을 보

다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시

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세 번째 범주인 ‘성 소수자 돌봄에 대한 두

려움’에서 참여자들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성 소수자를 접

해본 경험이 없었으며 이들이 안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자신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가 성 소수자라

는 잘 모르는 환자가 본인과 다른 사람 같아서 어떻게 대

할지 고민하며 성 소수자 간호에 불편감과 부담감을 경험

한다[22]는 선행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

한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성 소수자와의 의사소통에 가장 

큰 부담을 가진다는 보고[26]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사와 성 소수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촉진시키

기 위해서 간호사가 성 소수자가 가진 심리적 상처나 장

벽을 이해하고 이들의 기분이나 행동 등에 효과적으로 대

처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 학부과정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

한 성 소수자와의 직접 접촉 경험이 성 소수자에 대한 명

시적 편견을 감소시킨다는 결과[2]를 고려할 때. 정규 교

과과정만이 아닌 지역사회 다문화 축제. 인권영화제, 성 

소수자 관련 세미나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 등의 일상공간

에서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유

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에 대한 지식과 간호훈련

이 부족하여 돌봄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간호사들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91%에 달하며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단

지 몇 분이나 몇 시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 연구결과[34]

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소수자의 경험적 중재는 간호대학생들의 성 소수자에 대

한 지식과 친밀감을 증진시키며[35], 시뮬레이션을 활용

한 LGBT 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에 대한 지식과 

간호 태도를 향상시킨다[26].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이 

성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및 성 소수자 간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성 소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을 증진시키

기 위한 인식개선 및 상담 교육프로그램, 성 소수자 정신

건강, 성 건강 등을 주제로 한 PBL 및 시뮬레이션 교육프

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교육주제 및 방법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고 요

구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겠다. 또한 국내외 간호교육에서 실시한 성 소수자 

간호교육의 방법과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동시에 간호교육

자들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가 병행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네 번째 범주는 ‘간호사로서 미래를 위한 준

비’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들이 사회의 소수

자들에 대한 배려와 공감, 다양성 존중의식을 되새기며 

옹호자로서의 태도를 취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정

책 중 하나로 취약 계층의 건강 불평등 감소를 강조하고 

있다[19], 또한 간호의 본질은 취약한 대상자를 돌보며 이

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간호사의 핵심역할이다[36]. 

최근 돌봄현장에서 소수자의 문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더불어 이들의 요구에 대한 민감하고 공감적인 대처가 중

요시되고 있다[11.16,17,18].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성 

소수자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인간존중에 기초한 

돌봄이 소수자 간호에 기반이 됨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소수자의 인권을 

기반으로 하여 성 소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간호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겠다. 이를 

통해 간호의 본질인 돌봄에 대한 신념과 이상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성 소수자에게 보다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지지자원을 고민하면서 간

호사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임상현장은 이성주

의 중심 사회에서 성 소수자의 건강문제를 알고 문화적으

로 역량 있는 간호사와 의료진이 부족하다[9,20,21]. 이

에 성 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차별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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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모색하여 찾고 있는 실정이며[9], 이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성 소수

자들은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는 입원실, 탈의실 등의 의

료환경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5].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는 성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의료 영역 

종사자로서의 책무이며, 사회정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업무 속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포용을 증진하고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이를 위해 성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및 인식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등의 제도적인 접

근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나아가 성 소수자를 보

다 배려하는 의료환경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

고 간호사의 성 소수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들을 규명하는 연구 수행을 제안한다. 나아가 성 소수

자를 세분화하여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매뉴얼과 유

형별 구체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리고 임상현장에서 성 소수자 간호 경험의 어려움과 효과

적인 대처 방안 등을 발굴하여 공유한다면 성 소수자 돌

봄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여겨진다.

5. 결론

본 연구는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졸업학년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그 인식의 의미와 본질을 탐

구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상자는 ‘성 소수자에 대한 양가감정’, ‘성 소수자의 

힘든 처지에 대한 공감’, ‘성 소수자 돌봄에 대한 두려움’, 

‘간호사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인식함을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성 소수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내외적 요인을 규명하고 성 소수자 간호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 질적인 간호 제공을 촉진시키기 위한 간호 교육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성 소수자 인식을 알아보고자 4학년 간호대

학생 8명만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기에 연구결

과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추후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현상

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성 소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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